
무한반복 되는 스토리지 리프레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스토리지 리프레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세요.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의 예상 수명 주기는 대부분 길어야 5년입니다. 하지만 레거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5년의 스토리지 수명에서 얻어내는 실제 가치는 평균 2년 남짓합니다. 일반적으로 레거시 스토리지를 
리프레시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현상유지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리프레시를 필요로 하는 레거시 스토리지의 대안으로 
에버그린(Evergreen™)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

수명이 짧은 레거시 스토리지 

3-5년 이라는 레거시 스토리지의 리프레시 주기를 자세히 한 번 살펴볼까요?

기존 어레이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스토리지 

어레이 구매, 구축, 설정 

새로운 솔루션 찾기 시작
기존 어레이에서 새로운 어레이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레이에 데이터 저장 기존의 어레이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어레이 구매, 구축 및 설정. 
또 다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러한 프로세스 무한 반복. 

0-6 개월 19-48 개월 49-60 개월

7-18 개월 36-48 개월

https://www.purestorage.com/kr/products/evergre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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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은 스토리지에 대한 투자를 보전 시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치와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프레시는 리스크를 수반하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뿐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하드웨어를 구매하느라 설비 투자 비용도 
높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증가로 확장을 할 경우 집중적인 모니터링, 튜닝, 트러블슈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과 레이턴시, 중단을 수반하는 유지보수, 다운타임 등은 스토리지 유용성과 
전반적인 가치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수십년 동안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복잡성과 높은 비용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스토리지 제공 업체와 솔루션이 결국 다 똑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러한 생각이 일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빠르고 간편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가 등장했고, 
이미 수천 개의 기업들이 많은 이점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현대적인 방식은 기업 스토리지 인프라 
리프레시 방식을 재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더 이상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마세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욱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높으며, 정말 사용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기업의 니즈에 맞게 확장가능하고 항상 최신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투자를 보전할 수 있는 
스토리지입니다. 즉, 값비싼 재구매, 리프레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수천개의 기업들이 이미 다양한 혜택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스토리지 재구매와 리프레시를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레거시 스토리지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앞으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세요. 리프레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스토리지 어레이 박스, 그 이상을 생각해 보세요. 

5년에 한 번씩, 심지어는 2년에 한 번씩 수행하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업의 스토리지를, 그리고 리프레시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퓨어스토리지는 
업그레이드 가능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계획된 다운타임 없이 제공합니다. 

단순히 스토리지를 재고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새롭게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리프레시를 
여러분의 마지막 리프레시로 만드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스토리지 리프레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직원의 시간 낭비를 50% 낮추고 3년에 한번 250TB 레거시 스토리지 교체에 따르는
$585k라는 높은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TCO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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